
광주시교육청사업과관련해청탁성금

품을받고해외로도피한뒤잠적했던최

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1년8개월여만에

경찰에체포됐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은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등의혐의로최영환전광

주시의원을검거했다고밝혔다. 최전의

원은건강상의이유등으로경찰에자수

한것으로밝혀졌다.

최 전의원은현직에있던지난 2021

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선정과관련지역한유치원장로부

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금품

을받아챙긴혐의다.

매입형 유치원 은 사립 유치원을 사

들여공립단설유치원으로전환하는사

업으로최전의원이당시매입선정위원

회위원을맡고있었다.

앞서최전의원은경찰소환조사를앞

두고지난2022년 6월2일필리핀으로출

국해잠적했다.경찰은이후최의원에대

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

경찰기구)적색수배를요청하는등전방

위적인수사를벌였다.

적색수배가내려지면인터폴회원190

개국에피의자사진과지문등정보가공

유되고검거시국내로강제압송할수있

다.

1년8개월동안행방이묘연했던최의

원은지난달 26일돌연캐나다영사관에

자수의사를밝혔다. 앓고있던당뇨병이

악화하고가족들의설득이계속되자자수

를결심한것으로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여권이 무효화 되기 전

필리핀에서일본을거쳐캐나다로입국

해불법체류를이어왔던것으로조사됐

다.

나흘 뒤인 30일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을통해입국한최전의원을체포,변호사

로부터 자수서를제출받았다. 이후 같은

날오후11시40분께최전의원은광주유

치장에입감됐다.

경찰기초조사를마친최의원은 혐의

를인정하는가는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

경찰관계자는 조사에서최전의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며 최 전 의원을 상대

로검찰에구속영장을신청했다 고밝혔

다.

한편최전의원에뇌물을주고사립유

치원을공립으로전환하는사업과관련해

특혜를보려한유치원장,브로커,광주시

교육청간부등은별도로기소돼오는27

일 1심선고를앞두고있다. 검찰은이들

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등을 구형했

다.

강주비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전남지역사랑의온도탑수은주가

희망2024 나눔캠페인 종료를 앞두고

100도를돌파했다.

31일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

랑의열매회장박철홍)에따르면전날기

준캠페인모금액은52억3859만원으로올

해목표액(50억7000만원)을넘어온도탑

수은주가103.3도를기록했다.

광주사랑의열매는부동산경기침체와

전자제조업체의경영악화의영향을받

아지난캠페인보다목표금액달성까지

더많은시간이소요됐다고분석했다.

전남도지난달30일기준114.4도를기

록하며목표액105억5000만원을조기달

성하며모금액120억6496만원을모았다.

전남은지난해대비개인법인기부증

가 했으며 62일간 캠페인 중 46일 만에

100도를돌파했다.

노동일 전남사랑의열매 회장은 마을

에서공병을모아성금을기탁했으며아

이들이아나바다장터수익금을기부하는

등마음의온기가더해져모금액을달성

할수있었다고말했다.

모금캠페인은31일까지진행됐으며폐막

식은1일광주는 5 18민주광장(사랑의온

도탑앞)에서, 전남은도청앞광장(전남

사랑의온도탑앞)에서열린다.정상아기자

광주전남지역상당수 대학이 신학기

를앞두고등록금동결을결정했으나일

부학교는인상키로했다.

31일광주전남지역대학들에따르면

전남대, 순천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는올해등록금을동결하기로결정했다.

다만 조선대는 15년 만에 등록금을

4.9%인상하기로결정했다.교육부가발

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5.64%)내수치다.

조선대는지난달29일등록금심의위원

회를개최한결과 2024학년도학부등록

금을4.9%인상하기로했다.2024학년도

학부외국인특별전형과대학원은입학금

은폐지하고수업료는5.64%인상한다.

이번등록금인상은2009년이후15년

만에 이뤄졌으며 그간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을줄이기위해등록금을동결

해왔다.

조선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금 동결

로하지못했던노후화된시설보수,학생

프로그램마련등학생들이체감할수있

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줄곧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당부했다. 국가장학금유형

Ⅱ지원평가기준에등록금동결인하여

부를반영하기시작하면서대부분대학교

가동결을유지해왔다.

김춘성조선대총장은이날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있었지

만한계에다다랐다 며 인상분은전부

다학생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고 말했

다.

조선대는 인상된 등록금의 63.55%를

학생들에글로컬인재육성장학금으로지

급할예정이며나머지는혁신지원프로그

램,첨단교육환경개선사업등에쓸방침

이다. 등록금인상으로더이상지원받기

어려운정부의국가장학금은교내장학금

으로충당할계획이다. 김혜인기자

4 2024년 2월1일 목요일사회

청탁성금품수수해외도피전광주시의원체포
시매입형유치원사업비리연루

지병악화가족설득등으로자수

경찰 혐의인정…구속영장신청

광주전남대학등록금동결속조선대는인상

전남대광주대호남대동신대동결

조선대학부등록금4.9%인상키로

31일광주시청1층시민홀에서열린설맞이전통시장장보기한마당에서소비자

들이과일과김치, 한과,떡등제수용품을구매하고있다. 이날행사에서는양동

시장과남광주시장, 1913송정역시장등11개전통시장이참석했다. 나건호기자

설맞이전통시장장보기한마당

광주전남사랑의온도탑수은주 100도돌파

광주 52억 3859만원…103.3도

전남 120억6496만원…114.4도


